
 

가정통신문
제2026-80호 4월 보건소식지 밝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사람

http://holt.sc.kr

 <담당자: 교사 윤미라  ☎ 031-922-2913>

 4월은 화사한 봄기운이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 활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휴식, 개인위생 등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년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 ’입니다. 
 국민의 보건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 및 복지 분
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모
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필
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 예방 공부는 평생 자기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감염병 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 받기
-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 출근하기

세계 보건의 날(4월7일)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

     

 

 

                              

봄철 알레르기 예방



미세먼지 대처법

 

학교는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어린이는 활발하게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한창 자라는 시기이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물
 질을 접하게 되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피해를
 보는 정도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와 절대정화
 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까지 학교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됩니다.
 교직원은 물론,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 방문객과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됩니다.

 ◈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 성장발육이 늦어집니다. 
  -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색이 짙어집니다. 
  - 소화불량, 두통, 입 냄새, 기침, 가래 등을 경험합니다. 
  - 발암물질에 의한 유전자가 손상당합니다.         
  - 급속도로 니코틴 중독에 이르고 중단하기 어려워집니다.
  - 흡연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두뇌활동을 방해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생활 속 응급처치

 포근해진 봄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야외활동 시
   다치는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볼까요?
 ◈ 상처가 날 때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릅니다. 
 ◈ 코피가 날 때
   머리를 숙이고 콧망울을 10분 정도 누릅니다.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비비지 말고 이상 증상 시 바로 병원에 갑니다.
 ◈ 관절이 삐었을 때
   안정을 취하며 냉찜질(2일), 탄력붕대를 감아줍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갑니다.
 ◈ 벌에 쏘였을 때
   딱딱한 종이나 카드로 벌침을 살살 밀어내어 뽑고, 비눗물로
    씻어 내고 얼음찜질을 합니다.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벌독 알레르기’ 이므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119에 전화)

건강생할을 위한 꿀팁

새학기를 맞은 지 벌써 한달이 되었네요. 긴장되고 설레는 3
월을 씩씩하게 보낸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년 동안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건강정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